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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참고자료
배포일시 2018.12.20.(목) /총 4매(본문2)

담당
부서

국토지리정보원 담 당 자
∙과장 안재각, 사무관 신상호, 주무관 홍승렬

∙☎ (031) 210-2701

보 도 일 시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항공사진으로 국민의 알권리와“그때 그 시절”을 돌려드립니다. 

국토지리정보원 지자체와 손잡고 항공사진 인터넷 서비스

□ 내년 1월 2일부터 국토지리정보원이 운영하고 있는 “국토정보플랫폼*”

을 통해 대전, 광주 등 6개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항공사진을 

무상으로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.

* 국토정보 플랫폼(http://map.ngii.go.kr): 항공사진 온라인 발급서비스

ㅇ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국토지리정보원은 12월 20일에 대전광역시,

광주광역시, 제주특별자치도, 성남시, 청주시, 김해시와 공간정보 

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항공사진 총 13만5천매를 

내년 1월 2일부터 인터넷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.

  * 대전광역시(48천매), 광주광역시(51천매), 제주특별자치도(10천매), 성남시(17천매), 

청주시(5천매), 김해시(4천매)

□ 항공사진은 지도제작, 불법건축물,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 목적으로 

국가나 지자체가 촬영하여, 도시개발과 관련한 토지보상, 행정업무 

기초자료, 각종 소송 증빙자료 등에 활용되고 있다.

ㅇ 그동안은 지자체가 보유한 항공사진은 항공사진 발급을 위한 기

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원원이 발급 받을 수 없었으나, 이번 

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서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항공사진을 발급

받을 수 있게 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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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항공사진 온라인 발급으로 민원인들의 불편해소는 물론, 지리원

에서 구축한 항공사진 발급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활용할

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을

것으로 기대된다.

□ 국토지리정보원의 온라인 서비스는 해방이후부터 국토 전역의 항공

사진을 서비스하여 산업화와 도시화로 변화되기 이전의 국토 모습을

확인할 수 있어, 중·장년 노년층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“그때 그 

시절”을 추억할 수 있는 온라인 사진관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.

□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“항공사진 온라인서비스를 현재 수준에 

만족하지 않고 더욱 발전시켜 국민에게는 편리함과 재미있는 콘텐츠를

제공함과 동시에 스타트업 기업 등에는 신규 콘텐츠 개발의 소재로

항공사진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,

○ 앞으로 항공사진 서비스 지방자치단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 

국토지리정보원이 항공사진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물론, 국민

에게 한층 더 다가갈 수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국토정보플랫폼을 

발전시킬 계획이다.”라고 말했다.

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  

국토지리정보원 신상호 사무관(☎ 031-210-2690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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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1  국토정보 플랫폼 항공사진 발급(샘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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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2  항공사진 시대별 현황(샘플)

1979년 10월(제주특별자치도) 1990년 05월(광주광역시)

2004년 10월(대전광역시) 2017년 04월(성남시)


